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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조 바이든 · 낸시 펠로시 등 미 당국에 서한 보내 

IRA 개정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등 미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

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 등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

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한에서 먼저 “70년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

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파고를 넘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

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한미FTA와 WTO규범 기본

원칙을 지적하고, “이 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

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우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

책”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는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인 관

계”를 확인하고,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어 양국의 국민과 기업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

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